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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당 자리는 지 남 이 도 불 부쪄 나고 해나부니. ,

가 국시 에도 고 일 시 에도 고 .

그 당본풀이는 날에 이 산 개 송 가 했 해 개 송 가 해신.

송 집이 망 고 어 고 고 검질 매러 간거라, .

그 당 이신 검질매러 간 검질 매연 심 언 지나 귀쏠매가 곤,

죽곤죽 난,

야 큰 나 이 귀쏠매나 걷엉보라 막 랑니가 는 듯 다“ , ,”

나 독 릎 엎 집 번 보게“ ”

독 릎 엎 지난 귀썰매 걷어보난 이고 어 니 양 고랑니는 어“

다마는 귀 소곱에 귓 이 솝  다 난” ,

경 허걸랑 귓 이나  내도라 난 그 새 랑니 새에 견 새 속에꺼“ ” , 

새 랑니 걸 귓 낸 게 귓 건드 분거라

어 니 용심나난 이고 이 난 거 난 거 지 미 죽 귓 시는 이“

어 시니 이고 요 벼락맞 해연 욕이 거는 자 자신도 모르게 이” .

겐 욕 것이 그냥 에 벼락 장군 벼락 재 사자 내 산 죽여분거라, ( )

벼락쳔 죽여부난 니 일 열나 그 울 죄없는,

분 몰라,

그만 만 고른 것에 어떵 경 죄 신 벼락쳥 죽여집니껜 도 울어가

난.

상 가 어떵난 인간이 통곡소리가 남신고 해연 에 굽어보난 죄,

신 그냥 벼락쳥 죽여분거라.

게난 에 벼락 몽 이 걷어불라 벼락 도 걷어 불라 벼락 도 걷어 불

라 몬 걷어 부난 벼락장군이 에 라가야 거는 못 라 가부난 이 미,

산 막 불이 났 다.

어느 집 어시 그냥 이 날 집이 나고 이 날 이집이 나고 집 날이 나고.

도 불 나가난,

마 에 회 를 열언 날엔 민장 민장 그런 분들이지 이 그 당 여. .

다가 번 지게 이 에다가 이 도 당이 이시니 이 에다가 모시겐 난 그. ,



당 남자고 이 당 여잔데 게난 그 당 이 요 드 모실 걸 당 사 ,

해신 .

난 그담엔 리 큰 민장 민장 막 그런 사람 죽어가는거라

이 마 사람들이 게난 도 막 자손들 답답행 는 에 니가 상단골.

강 꿈에 몽 거라, .

야 들도 남 간에 별이 이신 우린들 남 간에 별이 없겠느냐마는 특히나,

내난 자 못 지 좌 갈라도랜 경허난. . ,

그 이 그 당 지 그 자리 벼락 쳥 죽여부러난 당 검 당 는,

요 마 .

그 낭도 엄청 커 이 보다 경 해연 이 모 모시난 이 당. ,

일 에 번 를 는 그 당 일 에 번이라 큰당이라 그 가 남자당이,

난.

월 여드 날 과 고 월 일 일 고 월‘ ’ ‘ ’ 7 8 ‘ ’ , 10 8

일 이 시만국 일 고 달 그믐날 개탁 일 고 거 는 일 에‘ ’ , ‘ ’

번 고 여 는 일 에 번 고.

게난 지 우리 시어 니가 맡 는 그런 말 엇어신 그냥 거느림만,

당 거느림만 행 이 당에만 다 거느림만 해신 나가 맡 후 부 거느림, ,

만 면 게 니니

상에 큰 에 몬 거 다 놔그 남자 래도 남자니 요쪽 쪽,

놩 를 곡 니다게 산신놀이 해  엉 산신놀이. ,

고.

삼월달만 게난 큰 일 삼월 번 일 에 큰 일 삼월 열사 날 번. .

니 번 만 나만 고 일 못 햄주게 당이 검 름이 떠부난 이 당. ,

일만 일 에 번 게 난 마다 그 당 거느 껫 라도 잔도 내곡.

경 햄 다, .


